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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안나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우동마켓은 ‘우리 동네 중고마켓’을 줄인 말로, 
안나의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중고거래 앱 서비스입니다.  

우동마켓의 대표이사 데이빗은 회의에서 안나에게 거북이알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칩니다. 거북이알은 
우동마켓에 하루에도 백 개씩 글을 올리고, 포장을 뜯지도 않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이용자입니다. 
거북이알과 거래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좋은 물건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는 훈훈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데이빗은 거북이알이 우동마켓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어뷰저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빗은 이용자가 앱을 켜고 들어왔는데 온통 거북이알 글로 도배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서비스를 ‘우리 
동네 중고마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안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나는 거북이알은 어뷰저가 아니라 오히려 충성 사용자라고 반박합니다. 
거북이알 때문에 페이지뷰, 사용자 수, 재방문율 등의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자 데이빗은 안나에게 10 만원을 주면서, 거북이알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안나는 거북이알을 직접 만나 거북이알이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팔게 된 웃기지만 슬픈 사연을 듣게 됩니다. 
 

“중고 거래부터 동네 정보까지, 이웃과 함께 해요. 가깝고 따뜻한 당신의 근처를 만들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3 층 06141 

                                                                         T. 02.562.3115 | F. 02.562.3393 | www.seumlaw.com 

 

“직거래부터 택배거래까지 쉽고 안전하게, 취향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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